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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 및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기초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간변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지난 20년간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총 99건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었고, 최근 대학의 예산 긴축정책에 따라 
신․증축보다 리모델링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변화의 특징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 수용, 이용자 수 증대를 목적으로 

도서관 내 휴게공간 확장과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추구, 혁신적․창의적인 공간 설치 지향 등이 나타났다. 공간변화의 장점은 

다양한 공간의 제공과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 등이며, 시설유지비 증가와 관리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간변화가 시대적 트렌드만 반영하고 서비스 및 대학도서관의 실질적 가치에 변화가 크지 않은 점, 획일성과 특징 상실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는 대학도서관만의 차별성 확보와 다양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y based on the trend of the 

spatial change in the university libraries and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librarian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from 2000 to 2020 were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were identified through a survey.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re 

was a total of 99 spatial change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nationwide over the past 20 years, including new 

construction, extension and remodeling. In recent years,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university’s budget tightening 

policy, the university libraries focus on remodeling rather than new construction or exten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change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resting areas have been expanded in the libraries. Second, 

The libraries are in pursuit of pleasant and comfortable atmosphere. Third, the libraries aim to establish an innovative 

and creative space. All these changes have been made in order to accommodate the requests of use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users. It was also found that spatial change has advantages in these two points: providing various 

spac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library visitors. On the other hand, spatial change has the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d cost of maintaining the facility and the lack of management manpower. Additionally, a few more 

problems of spatial change are pointed out: first, spatial change only reflects the trend of the times without making 

a big change in the services and the actual value of the university library. Second, it has made university libraries 

standardized losing each library’s own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y should secure the distinctiveness of the university library, accommodate various changes, and aim for the 

symbolism that can prove the value and existence of the university library.

키워드: 대학도서관 공간, 공간변화, 공간계획, 공간 전략,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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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공

간변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쾌적하고 개

방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수용을 위한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

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과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 

내 교육과정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협업과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공간 조성과 활동이 언급되는 것

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를 통계적으로 살펴보

면, 변화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

지 전국적으로 대학도서관 신․증축 및 리모델

링에 투입된 예산이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재영, 2020). 그러나 정재영

(2012)과 장윤금(2014)의 연구 이후 대학도서

관 공간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

아 공간변화와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

습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지식과 지혜의 전달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시대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이자 거대한 장서를 담고 

있는 지식과 기억의 원천이다. 최근 가상공간

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전자저널, Web DB, 

e-Book 등 전자정보원 이용의 활성화로 대학

도서관의 공간 효용성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

다. 그러나 이는 대학도서관을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

롯된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이 가지는 상징성

과 의미, 그리고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대학 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공간을 연구한다는 것, 그리고 대

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

히 공간을 물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대학도서관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자, 대학도

서관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며 대학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점검

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

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공간은 도서관을 구성하

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사서와 정

보 그리고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학도서

관이 추구해야 할 공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요인과 특

징을 파악하고,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

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공간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보다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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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를 야기한 대학

과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적 요

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원

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

학도서관의 신축,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현황

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를 추

적하고 조사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서

비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

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관련 주요 학회지와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지, 대학도서관 관련 세

미나와 워크샵 자료 및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URIC) 등을 활용하여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과 NAVER, Google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기

사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

당 대학도서관에 소요 예산, 공간변화 범위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공간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식조

사는 공간의 변화 요인과 문제점을 찾고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넷째, 공간변화의 특징과 인식조사를 토대로 

현재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향후 추구해야 할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이 시대의 변

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어떻게 정체성

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을 통한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찾

고자 하였다.

  2. 대학도서관 공간의 중요성 및 
공간변화의 특징

2.1 대학도서관 공간의 중요성과 역할

도서관의 3요소는 ‘자료’, ‘시설’, ‘인력’이다

(한국도서관협회, 1965). 도서관을 구성하는 이

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 중 최근 들어 시설, 즉 

‘공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정

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한 정보활동보다 자신의 전자

기기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짐

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 및 

대학교육이 융합과 협력, 그리고 창의적 활동

을 중요시하는 점과 변화된 이용자들의 성향 

변화도 대학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카페 

및 각종 스터디 공간, 그리고 대학 내 각 건물별

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고 있는 것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점도 대학도서관

들이 공간변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서관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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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진흥

법, 대학 및 대학도서관 평가 등과 같은 현실적

인 이슈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대학도서관 공간의 구

성과 기능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노영희, 2016).

대학도서관의 전략계획을 분석한 연구 결과

에서도 공간에 대한 관심을 찾아 볼 수 있다. 

Saunders(2015)은 63개 대학도서관의 전략계

획을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장서

(Collections)와 공간(Physical Space)이 대

학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60개 대학도서관

(94.2%)의 전략계획 속에 공간과 관련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서가 전략계획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 활동 및 협력활동 공간 그리고 기술적 활

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서를 줄이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오히려 장서보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ochumsen, Skot-Hansen, Hvenegaard(2010)

는 도서관 공간은 경험(Experience), 참여

(Involvement), 역량 강화(Empowerment), 그

리고 혁신(Innovation)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

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Faulkner- 

Brown(1999)과 Mcdonald(2006)는 이상적인 

도서관이 갖는 원칙과 다양한 특성을 제안하였

다. 이와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 공

간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감을 주는 공간(Inspiration Space),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의

미하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공간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배움의 공간(Learning Space), 경험

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계

를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

와 학습공간의 선택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셋째, 만남의 공간(Meeting Space), 집과 학

교 사이의 제3의 공간으로, 분절된 사회에서 다

른 관심사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

고, 타인과의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 상호작용

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말한다.

넷째, 창의적 공간(Performative), 상호작용

을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

간을 포함한다. 

정재영(2020)은 대학도서관 공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한

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자 중심인 이유

는 고유한 학문적 전통과 학술 연구의 중심이라

는 명성과 권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교육과 학술정보 제공의 중심이라는 상징성

을 가져야 한다. 둘째, 위상과 요구의 적절한 조

화가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상은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이용자 요구를 감안하

여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 지향

적이어야 한다. 가치란 단순한 수치적 또는 철

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 그리

고 서비스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 및 인식에 관한 연구  35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활동에 기여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단위별로 가장 큰 규모를 갖는 도

서관은 디지털 자료의 확산과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제공의 증가에 따라 공간 효용성에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대학 내 교사 건축 공간 

부족과 긴축재정 정책 기조 및 이용자들의 정

보이용행태 변화 등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은 서비스 

또는 사서의 역할이 개입되지 않는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시설과 환경개선에 치중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이 도서관 이용자 수

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긍정적인 면이나 공간

에 시선이 집중됨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와 사

서의 상대적인 역할 감소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며(정재영, 2020), 따라서 향후 대학도

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특징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는 시대적 요인과 환

경적 요인의 결합을 보여준다. 시대적 요인이

란 대학도서관이 마주하고 있는 물리적 노후화

와 시대적 노후화1)를 의미하며 환경적 요인은 

대학도서관이 처한 현실2)과 연관되어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가 시작된 원인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재영, 2012). 

첫째, 도서관 이용자 수의 감소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환경과 정보이용행태 

변화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둘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

다.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대 준공된 대학도서

관 건물이 약 50여 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건물

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늘어나는 장

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도서

관 내에 새로운 역할을 할 공간의 필요성이 높

아졌다. 즉, 기존의 도서관 공간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시회,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게 되

었다. 따라서 문화적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서

비스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이용자의 요구 및 성향 변화를 수

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쾌적하고 안락한 분

위기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성향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대형서점이나 북카페 등과 같은 책을 

매개로 한 타 주체들과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용

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상업적 시설

의 공간 구성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다.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재훈, 2020; 장윤금, 2014; 정재영, 2020). 

첫째, 공간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다각화로 

공간의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다. 자료보존과 

열람 공간 위주의 전통적 도서관은 개인 공간

과 협력 활동공간 등 이용자들이 자신의 목적

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1) 물리적 노후화는 건물의 각종 부위 및 구조체, 내․외장 등의 노후화를 의미하며, 시대적 노후화는 시대 및 사회

의 변화에 따른 요구 수준의 향상과 기술 혁신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기존에 책을 매개로 누리던 우월적 

지위가 낮아졌으며, 사서의 정보제공 역할 또한 다양한 상업적 검색엔진 등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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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제공되고 있다. 둘째, 휴식 및 체험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휴게시설

과 복합적인 학습․문화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

간을 끝없이 확장할 수 없으므로 공간의 효율

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붙박이 가구나 고정형 

공간을 최소화하고, 복도와 방의 구분을 없애

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간의 유연성을 추구하

고 있다. 넷째, 기능과 역할이 혼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간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하나의 공간에서 미디어 및 정

보 관련 활동, 휴식 등이 가능한 규제 없는 자유

로운 분위기로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색상과 

가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흑백에 머물러 있던 

대학도서관 공간의 색상과 정형화된 사각형 중

심의 가구들이 화려한 색상과 비정형화된 가구

로 바뀌고 있다. 여섯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

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한 공간 속에 얼마나 많

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시된 반면, 

지금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열람

석 배치 및 공간구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각 개

인의 공간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인정

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이용 시간대나 계절,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자리를 선택하여 

앉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제공하

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창의적․협력적 활동의 중

요성이 강조되며 대학도서관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형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메이커스페이스는 2017년 전국

적으로 122곳이 설치․운영되었으며(김보영, 곽

승진, 2017), 2018년에는 233개의 메이커스페

이스가 설치되었다(장윤금, 2018). 중소벤처기

업부에서는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

영 사업 주관기관 6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

하였으며 이 중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1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장윤금(2018)은 대학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

스를 설치할 경우 새로운 창조공간의 마련과 

자율적이며 협업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공간

적 의의와 가치를 넘어 도서관의 목표 및 대학

의 교육적 사명과 목표에 부합되는 지속 가능

한 도서관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개념과 운

영 방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메이커스페이스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장점

에 대한 주장과 함께 우려에 대한 시각도 있다. 

대학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해야 한

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 

창의적․협력적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공간인 아이

디어팩토리, 무한상상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

스가 정부의 주도로 이미 지역사회와 대학 캠

퍼스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

관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간을 구성할 경

우 이들 시설과의 차별화는 물론 도서관만의 

장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재영, 2020). 

메이커스페이스가 대학도서관 공간에 구축

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이

공계 일부 학과의 실습실로 전락되고 있는 문

제의 해결,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 직원 외에 

교내․외 교수진과 기업체, 연구소 등의 전문

가 인력풀의 확보, 아이디어와 창업까지 원스

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외 타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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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김보영, 곽승

진, 2017).

이와 더불어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예산과 메

이커스페이스에서 활동과 교육을 담당할 사서

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확보 그리고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지원도 필요하다. 그러

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메이커스페이스가 3D 프린터 활용 등을 포

함한 단순한 기술 체험의 공간이 되어가고 도서

관이나 사서의 역할이나 개입이 없다면 도서관

의 공간만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재영, 2020). 따라서 메이커스페이스 도입이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미래 모

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대

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

름과 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

민의 결과이다. 즉, 대학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장서 소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 공간제공과 다양한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

이 진행되고 있다. 

3.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조사

3.1 자료수집방법

2000년 이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관련 자료를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

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등 문헌정보학 

관련 주요 학회지와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지, 대

학도서관 관련 세미나와 워크샵 자료 등을 통해 

공간변화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건

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를 활용하여 건축

과 디자인 분야의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관련 자

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과 

NAVER, Google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학도

서관 공간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대학도서

관’, ‘공간’, ‘변화’, ‘리모델링’, ‘신축’ 등의 키워

드를 사용해 언론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 등

장하거나 언급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와 관련된 내용만을 

활용하였다. 

셋째, 수집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 8월 23일(월)부터 9월 3일(금)

까지 2주간 해당 대학도서관에 소요 예산, 공간

변화 범위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3.2 공간변화 통계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2000년 이후 국내 대학도서관의 신축,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 이후 대학

도서관의 공간변화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2

년(예정)까지 총 9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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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신축 7 0 1 0 1 1 1 2 1 2 1 1 2 0 3 2 0 1 1 1 28

증축 0 0 1 0 0 0 2 1 0 0 0 0 0 0 3 1 1 1 0 0 10

리모델링 0 2 2 0 0 0 2 1 0 1 1 2 1 8 9 7 11 9 5 0 61

합계 7 2 4 0 1 1 5 4 1 3 2 3 3 8 15 10 12 11 6 1 99*

*증축 및 리모델링 동시 진행한 건수 5건 포함

※상세 자료는 [부록] 전국 대학도서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현황(2003-2021) 참조

<표 1>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내용

구분 신축 증축 리모델링 합계

예산(원) 848,839,000,000 145,287,000,000 * 109,879,135,000 1,104,005,135,000

*증축 및 리모델링 중복건은 증축에 포함(숙명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목포대, 한국외국어대)

<표 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소요 비용

이 중 5건은 증축과 리모델링이 같이 진행된 것

으로 나타났다. 공간변화를 세부 내용별로 살

펴보면 리모델링이 61건(61.6%)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신축 28건(28.3%), 증축 10

건(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0년 이

후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대학도서관의 공간변

화가 201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다. 2016년 이후 공간변화 건수는 63건으로 전

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99건의 63.3%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 중 리모델링이 49건(77.7%)으

로 2016년 이후에는 주로 리모델링 위주의 공

간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변화에 투입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3

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총 

1,104,005,135,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축이 848,839,000,000원, 

증축이 145,287,000,000원, 그리고, 리모델링이 

109,879,13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3.3 조사결과 시사점

조사결과, 2003년부터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간의 변화가 어느 

시점의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공간변화 중 ‘신축’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변

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며 대학이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공간변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리모델링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건수가 증가한 것은 대학

도서관평가 지표 3.2.1시설과 환경개선 16번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총 투자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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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평가에 대비해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

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학도

서관 평가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들이 있지

만, 이 제도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촉진을 위

한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평가 지표 외에 최근 공간변화 증

가의 원인으로 창의, 협업, 융합 등이 대학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2019~2023｣ 

추진 과제(2)에 ‘창의적, 협력적 학습 환경 구

축’이 포함되어 대학도서관을 열람 중심 공간

에서 협업 및 취․창업 활동공간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제시되

어 있다(교육부, 2019). 즉, 학생들의 수요와 변

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기존의 대학도서관 열

람실 공간을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활동공간, 

메이커 공간 그리고 진로 및 취․창업 활동공

간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와 같은 추세에 따라 대학도서관도 메이커스페

이스,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 등 창

의적 복합문화공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외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공간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으

며 대학의 상황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

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

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인식조사

4.1 자료수집 및 설계

공간변화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

향성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 기간과 방법, 대상 및 응답자 수 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7일(화)부터 10월 1일(금)까지 총 25일간 실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KSDC Online Survey를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분석은 SPSS 통

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

으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및 국공립

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교 188개관의 도

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도서관 홈페

이지를 통해 수집 가능한 사서의 이메일을 조사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1년 9월 7일(화) ~ 10월 1일(금)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이메일 배포)

KSDC Online Survey

조사대상 국․공립 및 사립대학도서관 소속 사서

응답자 수 121명

<표 3>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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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총 12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용재, 박경석, 김

보인(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를 토

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고, 설

문조사 문항은 ‘소속기관 특성’, ‘응답자 개인특

성’,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실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인식과 방향’의 4개 영역 등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 3인

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해당 설문 내용은 물

론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4.2 분석결과

4.2.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 기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62명(51.2%)

으로 ‘남자’ 59명(48.8%) 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3명(35.6%)으로 가

장 많았고 ‘50대 이상’ 38명(31.4%), ‘40대’ 35

명(28.9%), ‘20대’ 5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별 분포는 ‘20년 이상’이 51명(42.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20년 미만’ 

31명(25.6%), ‘5년~10년 미만’ 26명(21.5%), 

‘5년 미만’ 13명(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4.2.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이유

공간변화를 실시한 대학도서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간변화의 이유를 우선순위형 문항으

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공간변화 이유의 1순위는 ‘시설의 노후화’가 

25.5%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

요’(18.6%), ‘공간 부족’(17.6%)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2순위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가 35.3%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

요’(17.6%), ‘공간 부족’(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

가 2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및 대학

구분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성별
남 59 48.8%

여 62 51.2%

연령

20대 5 4.1%

30대 43 35.6%

40대 35 28.9%

50대 이상 38 31.4%

근무 기간

5년 미만 13 10.7%

5년 ~ 10년 미만 26 21.5%

10년 ~ 20년 미만 31 25.6%

20년 이상 51 42.2%

합계 121 100.0%

<표 4>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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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점수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자의 요구 11 10.8% 12 11.8% 10 9.8% 67 4

시설의 노후화 26 25.5% 36 35.3% 15 14.7% 165 1

공간 부족(서고 부족 등) 18 17.6% 13 12.7% 7 6.9% 87 3

공간 배치의 효율화 11 10.8% 11 10.8% 7 6.9% 62 5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 19 18.6% 18 17.6% 27 26.4% 120 2

대학/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일환 5 4.9% 6 5.9% 16 15.7% 43 7

국고지원 사업비 할당 12 11.8% 4 3.9% 11 10.8% 55 6

타 대학도서관 벤치마킹 결과 0 0.0% 2 2.0% 9 8.8% 13 8

합계 102 100.0% 102 100.0% 102 100.0%

※ 121명의 응답자 중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사항이 없는 응답자 19명은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자 수는 102명임. 

<표 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이유(우선순위)

도서관 발전계획 일환’(15.7%), ‘시설의 노후화’ 

(14.7%)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문항의 종합분석은 1순위 빈도값

의 3배수, 2순위 빈도값의 2배수, 3순위 빈도값

의 1배수를 가중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의 노후화’가 165점으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120점), 

‘공간 부족’(87점), ‘이용자의 요구’(67점), ‘국고

지원 사업비 할당’(55점), ‘공간 배치의 효율화’ 

(62점), ‘대학/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일환’(43점), 

‘타 대학도서관 벤치마킹 결과’(1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4.2.3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효과 인식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

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문항의 응답자(102명)는 복수응답을 통해 

총 172건을 선택하였다. 응답 수 172건(복수응

공간변화에 따른 효과(장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응답 수 기준(N=172건) 응답자 수 기준(N=102명)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 61 24.6% 59.8%

장서 및 서비스 이용의 증가 23 9.3% 22.5%

열람석 및 서가 공간의 충분한 확보 36 14.5% 35.3%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제공 84 33.9% 82.4%

도서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43 17.3% 42.2%

기타 1 0.4%  1.0%

합계 248 100.0% -

<표 6> 도서관 공간변화 효과(장점)(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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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빈도 248건)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제공’이 33.9%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 

(24.6%), ‘도서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증

대’(17.3%), ‘열람석 및 서가 공간의 충분한 확

보’(14.5%), ‘장서 및 서비스 이용의 증가’(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 수(102명)를 기

준으로 분석하면 응답자 82.4%가 ‘이용자를 위

한 새로운 공간제공’이라는 공간변화 효과에 동

의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는 

59.8%로 응답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공간변화는 이용자 수 증가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간변화 전 이용자의 요

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4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문제점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

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 문항의 응답자(102명)는 복수응답을 통해 

총 172건을 선택하였다. 응답 수(172건)를 기준

으로 백분율을 살펴보면 ‘도서관 관리 인원 부

족’이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리 공

간확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30.2%), ‘시설 유

지비용 증가’(28.5%), ‘이용자와 사서 간 접점 

감소’(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 수

(102명)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도서관 관리 인

원 부족’과 ‘관리 공간확대로 인한 업무부담 가

중’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었

고 ‘시설 유지비용 증가’도 과반에 근접하였다. 

도서관의 공간변화는 신규 공간 창출과 이용자 

만족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도서관

에 관리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인식도

최근 국내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

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최근의 대학도서관 공간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2%

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2.5%)

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공간변화

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

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이용자 수 및 만

공간변화에 따른 문제점(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구분 빈도
백분율(%)

응답 수 기준(N=172건) 응답자 수 기준(N=102명)

관리 공간 확대로 업무 부담 가중 52 30.2% 51.0%

이용자와 사서 간 접점 감소 8 4.6%  7.8%

시설 유지비용 증가 49 28.5% 48.0%

도서관 관리 인원 부족 56 32.6% 54.9%

기타 7 4.1%  6.9%

합계 172 100.0% -

<표 7> 도서관 공간변화 문제점(단점)(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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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최근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그룹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2.5%

보통이다  10 8.3%

대체로 그렇다  54 44.6%
89.2%

매우 그렇다  54 44.6%

합계 121 100.0

*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응답을 합산하여 그룹 백분율을 산출함

<표 8>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인식도

족도 증가’, ‘도서관 위상 및 역할 확대’,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공간 창출’ 등을 이

유로 꼽았다.

반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의 이유로는 ‘대학도서관의 본질보다 시대 

트렌드만 반영’, ‘휴게시설만 증가하고 도서관

의 실질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일시적인 관

심일 뿐 장기적인 서비스의 변화는 없다’, ‘계속

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

다’, ‘도서관 공간변화의 획일화’, ‘대학도서관만

의 특성 소실’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4.2.6 대학도서관 역할 및 위상에 미치는 

공간변화의 영향력

공간변화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

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가 도서관 역할과 위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5.8%

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7%보다 높았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공간변화의 적절성에 대해 ‘매

우 그렇다’가 5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

체로 그렇다’(38.8%), ‘보통이다’(2.5%), ‘대체

로 그렇지 않다’(1.7%) 순으로 나타났다.

4.2.7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1순위는 ‘학습과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제

공의 장소’가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간의 변화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그룹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1.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1.7%

보통이다   3 2.5%

대체로 그렇다  47 38.8%
95.8%

매우 그렇다  69 57.0%

합계 121 100.0%

<표 9> 대학도서관 역할 및 위상에 미치는 공간변화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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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점수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습과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 60 49.6% 21 17.3% 16 13.2% 238 1

교육과 연구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공유공간
36 29.7% 49 40.5% 10 8.2% 216 2

다양한 문화활동과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

합문화공간
11 9.1% 10 8.3% 18 14.9%  71 4

취업, 창업, 진로 및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교류/협업하는 커뮤니티 장소
7 5.8% 24 19.8% 29 24.0%  98 3

창의적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 장소 5 4.1% 11 9.1% 25 20.7%  62 5

미디어 활용 및 여가활동(엔터테이닝) 장소 2 1.7% 6 5.0% 23 19.0%  41 6

합계 121 100.0% 121 100.0% 121 100.0%

<표 10>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우선순위)

‘교육과 연구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

습공유공간’(29.7%), ‘다양한 문화활동과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학습공유공간’

이 4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장

소’(19.8%),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커뮤니티 장소’

가 2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의적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 장소’(20.7%), ‘미디어 활용 

및 여가활동 장소’(1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우선순위 종합분석 결과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가 23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공

유공간’(216점), ‘커뮤니티 장소’(98점), ‘복합문

화공간’(71점), ‘창의적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 

장소’(62점), ‘미디어 활용 및 여가활동 장소’ 

(4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3 조사결과 시사점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공

간변화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체로 

바람직하며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와 FGI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

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원인으로는 ‘시설의 노후

화’, ‘다양한 공간제공의 필요’, ‘공간 부족’, 그리

고 ‘이용자의 요구’ 등으로 나타나 물리적 노후

화와 시대적 노후화가 공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효과와 문제점

의 경우,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제공’, 

‘도서관 방문자 수의 증가’, 그리고 ‘도서관 위

상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등이 공간변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라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도

서관 관리 인원 부족’과 ‘관리공간 확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공간이 다양화됨에 따른 직

원들의 업무부담 감소와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이유로 제시된 ‘변화 필요 요구의 수용’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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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반영’ 등은 대학도서관의 적절한 대응

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시된 이유 중 ‘시대적 트렌드만 반

영’, ‘휴게공간의 증가’, ‘장기적 안목 필요’, ‘모

든 도서관의 획일화’,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 소

실’ 등은 현재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

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간변화 시 대학도서관의 필수적인 공간으

로 ‘교육공간’이 가장 많이 제안된 것은 대학도

서관이 학습공유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변화가 대학도서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95.9%(121명 중 116명)로 높

게 나타난 것은 공간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위상 

및 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이 ‘학습과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와 ‘교육

과 연구지원에 필요한 학습공유공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

5.1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지역도

서관을 아마존 서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Mourdoukoutas(2018)의 기고문 “Amazon 

Should Replace Local Libraries to Save 

Taxpayers Money”를 게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도서관과 대형서점이 책을 보거나 편하

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유사하

고, 오히려 서점이 이용의 패턴과 선호도를 감

안한 발 빠른 변화와 대응으로 이용자들이 도

서관보다 더 선호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도서관을 없애

고 대형서점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도서관이 이용자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공간

의 쾌적성과 편리성에만 치중하고 도서관의 특

징이나 차이점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

관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의 확보 특히, 카페, 

휴게실 등의 편의 공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 

즉, 대학도서관이 카페나 서점과 같은 상업 시

설과의 차이점이 사라질 때 마주해야 할 상황

이 될 수도 있다.

대학도서관은 북카페나 대형서점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단지 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간도 유사하게 닮아가

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기존의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연구들 또한 

물리적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아닌, 활용

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즉, 대학도서관의 공간 문제를 ‘도서관으

로서의 공간’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재영, 202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는 휴게공간이나 컴퓨터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

한 학생들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데이터일 뿐 도

서관이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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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이 대학의 학문적 목적과 미션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Jackson 

& Hahn, 2011).

학생들의 대학도서관 내 아날로그 공간과 디

지털 공간과의 선호도를 조사한 임선정(2017)

의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 내 디지

털 공유공간에 대한 만족도보다 아날로그 공유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휴게공

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혹은 디지털 공간만을 

좋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위험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ennett(2005)는 학생들이 새로운 형태의 기

술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와 함께 사

색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도 선호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Malczewski (2014)는 도서관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철학, 정신과 영혼은 일반적

인 건물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쾌적한 휴게공간의 제공과 첨단 디지

털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도 중요하지

만, 이와 함께 전통적인 도서관 공간의 활용도

를 높이고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디지털 환경이나 온라인 콘텐츠가 도서관이라

는 물리적 공간이 제공하는 지성, 연구, 사색 등

의 상징적 가치까지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무조건적인 도서관 

공간의 디지털화와 첨단화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롭게 공간변화를 

시도하려는 대학도서관 역시 이전에 공간변화

를 시도한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자관에 

구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공간

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 모든 국내 대학도서관

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간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대학도서

관을 방문하지 않고, 최근 신축한 도서관 몇 곳

만 봐도 전국 대학도서관의 추세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재영(2012)은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공간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첫째, 시설 측면에서 볼 때 복합학습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함에 따라 대학도서

관의 역할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장서 

측면에서 볼 때 도서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은 

배제한 채 공간 확보를 위해 치우고 없애야 하

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사서 측면에서 

볼 때 공간이 다양해지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관리자로써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넷

째,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이 학습과 연

구를 위한 공간이 아닌 휴식과 만남을 위한 공

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5.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과 활용에 있어 변화

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대학

도서관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가는 과정이 되

어서는 안 된다. 즉, 대학도서관이 갖는 대학의 

상징이자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술적인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공간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간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근본

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광현(2018)은 건축의 설계와 공간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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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하고 있다. 

건축설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는, 

건축설계는 매번 용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도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건물이든 특정한 사회를 위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용도를 위해 지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건축물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주문생산

품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용도’를 단지 편

리함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잠깐 멈추

고 짓고자 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보라. 

모든 건축에는 이러저러하게 만들고자 하는 본

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는 늘 ‘시작’이라는 

본질이 있다.

위의 제안처럼 대학도서관도 대학도서관의 

시작과 본질, 공간을 통해 구현하고 추구해야 

할 본래의 목적,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반

드시 유지되고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다. 

정재영(2020)은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에 대

해 ‘대학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이자, 대학도

서관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색깔과 

기준으로서의 이용자와 도서관의 공통된 인식’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의를 기

초로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은 ‘대학’과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내포하고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

며 나름의 상징성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의 심

장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분위기의 창출과 

진보한 기술의 수용,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나 대학도서관만의 특징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활동공간이라는 개념 역

시 대학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복합

학습공간’이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은 

그 자체로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정재영, 2020).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은 단기적인 시

각이 아닌 장기적인 구상을 통해 공간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대학도서관을 무조건 

모방함에 따라 해당 대학만의 특성이나 개성이 

사라지고 모든 대학도서관이 획일화되는 문제

점을 방지해야 한다(장윤금, 2015).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이유로 ‘시

대적 트렌드만 반영’, ‘휴게공간의 증가’, ‘장기

적 안목 필요’, ‘모든 도서관의 획일화’,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 소실’ 등 국내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의 문제점이 적절히 지적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공간 전략은 대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

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여타 시설이나 기관들과 공간

구성에서 차이가 없고 대학도서관만의 상징과 

차별화,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줄 수 없다면 대

학도서관의 필요성과 존재에 대한 의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정

재영, 2020).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은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에 대하여 첫째, 이용자를 환

영하고, 이용자그룹별 주제서비스를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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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싶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인 이용자 

지향적 공간, 둘째, 공동학습 활동과 이용자의 

다매체 학습․정보추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

구․학습 생태계 조성, 셋째, 대학의 상징으로

서의 도서관을 제시하고 있다. 

Scoulas(2021)의 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도

서관과 온라인을 통한 가상 도서관을 모두 이

용하는 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소속감 및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

물 공간과 가상공간의 조화 즉, 하이브리드 환

경의 적절한 결합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

이란 ‘대학 간 차별성, ‘책을 매개로 한 상업적 

유사기관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경험의 차별

성’을 의미한다. ‘대학 간의 차별성’이란 대학의 

특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 간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쾌적화와 첨단화를 추구한

다는 명목하에 국내 모든 대학도서관이 유사한 

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을 

매개로 한 상업적 시설과의 차별성’은 북카페

나 대형서점 공간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학

도서관이 이들과 유사한 공간 형태를 추구하기

보다 대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고, 대학도

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공간, 즉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조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험의 차별성’은 다른 기

관이나 공간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대학도서관

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

험의 제공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재방문하

도록 하는 유인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용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와 시대의 변

화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

래 지향적 시각과 공간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상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위

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도서관

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공간에 상징성과 의미를 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6. 결 론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했거나 혹은 하지 않

은 일들에 대한 결과이다. 그동안의 행위와 대

처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말이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현재 위기는 과거의 노력

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의 부족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 대학도서관의 

모습은 현재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것들에 대

한 결과가 투영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공간’이

란 이슈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서비스 기능에 따라 구분되던 대학도서

관 공간은 점차 공간 구분이 사라지고 개방적

이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

간도 미래에 또 어떤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할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공간은 시대의 변화와 이

용자의 요구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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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공간이 시대와 기

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뿐만 아니라 효용

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도

서관 공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간 속에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어

떻게 구현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존속하는 한, 해

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판단된다. 

대학도서관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지혜를 

통해 연결되는 장소이자 지식의 재창출 공간, 

그리고 수많은 지식 앞에 겸손함을 느끼고 지

식의 전달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

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개별 대학도서관의 특

징이 반영되고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담은 차

별화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적 진보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함

께, 대학도서관 공간에 상징성과 의미가 부여

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 공간은 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며, 공간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

할이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간

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이 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

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할 때에

도 사회 속의 다양한 공간 및 시설 등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대학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 디지털 학습 

커먼스, 그리고 휴게공간의 균형적 제공 등 모

든 요소들이 결합된 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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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국 대학도서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현황(2003-2021)

연도 도서관명 층수 예산(원)
공간변화 구분

비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

1

2003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4~9층 30,000,000,000 ○

2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 지하1층, 지상6층 10,000,000,000 ○

3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4층, 지상4층 16,000,000,000 ○

4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지하2층, 지상6층 45,000,000,000 ○

5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상7층 18,000,000,000 ○

6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6층 49,600,000,000 ○

7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지상6층 10,800,000,000 ○

8
200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신관 지상4층 4,000,000,000 ○

9 대구가톨릭대학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0,000,000,000 ○

10

2005

고려대학교 CDL 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4층 44,000,000,000 ○

11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지하1층+지상6층),

열람실(지하2층)
16,000,000,000 ○ ○

1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6층 20,000,000,000 ○

13 2007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지하2층, 지상6층 30,000,000,000 ○

14 2008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지하2층, 지상8층 62,000,000,000 ○

15

2009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지상5층 12,800,000,000 ○ ○

16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자연과학캠퍼스)
지하2층, 지상7층 60,000,000,000 ○

17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지하1층, 지상4층 15,000,000,000 ○ ○

18

2010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지상2층 2,400,000,000 ○

19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지상3층 3,000,000,000 ○

20 명지대학교 도서관 지하3층, 지상4층 45,000,000,000 ○

21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6층 22,000,000,000 ○

22 2011 전주대학교 도서관 지하2층, 지상4층 34,000,000,000 ○

23

2012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지하1층+지상6층 10,000,000,000 ○

24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7층 13,000,000,000 ○

25 창원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9,500,000,000 ○

26

2013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도서관(송도) 지상7층 43,000,000,000 ○

27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1층, 5층
2,900,000,000 ○

28

2014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400,000,000 ○ 34. 35, 47 참조

29 부산대학교 도서관(제2도서관) 지상4층 3,800,000,000 ○

30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지상4층 34,000,000,000 ○

31

2015

목포해양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 10,000,000,000 ○

3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정관) 지상8층 69,000,000,000 ○

3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층 550,000,000 ○ 74 참조

34

201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342,319,000 ○ 28. 35, 47 참조

35 BMC B1층 138,946,000 ○ 28. 34, 47 참조

36 동덕여자대학교 춘강학술정보관 100주 기념관 2층-4층 1,000,000,000 ○

37 부산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 183,400,000 ○

38
상명대학교 학술정보관

옥상 100,000,000 ○

39 1층 100,000,000 ○

40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4층 80,000,000 ○ 49 참조

41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52,000,000 ○

42

2017

강릉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1층 444,000,000 ○

43 경북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6,707,000,000 ○ 67 참조

44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1층 38,300,000,000 ○

45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4층 1,200,000,000 ○ 70 참조

46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910,000,000 ○

47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91,627,000 ○ 28. 34, 35 참조

(연도별, 도서관명 자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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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서관명 층수 예산(원)
공간변화 구분

비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

48

2017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74,774,000 ○

49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4층 94,000,000 ○ 40 참조

50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1층 200,000,000 ○

5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 14,000,000,000 ○

52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240,000,000 ○

53 1층 380,000,000 ○

54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지상5층 35,000,000,000 ○

55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1층 760,000,000 ○ 64 참조

56 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산학융합캠퍼스) 지상2층 152,000,000 ○

57

2018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춘천) 1층, 4층 50,000,000 ○ 94 참조

58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지하2층 500,000,000 ○ 88 참조

○9,700,000,00059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900,000,0001층60 대구대학교 창파도서관(경산캠퍼스)

○66,000,0003층61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230,000,00062 국립안동대학교 도서관

○ 86 참조24,387,000,000지하1층, 지상5층63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55 참조500,000,0001층64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7,500,000,00065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도서관)

66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지상7층 27,700,000,000 ○

67

2019

경북대학교 도서관 1층 4,500,000,000 ○ 43 참조

68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2층, 3층 700,000,000 ○

69 고려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 열람실 400,000,000 ○

70 국립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4층 5,980,000,000 ○ 45 참조

71 대구한의대학교 향산도서관 5층 575,000,000 ○

72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4층 12,300,000,000 ○ ○

73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600,000,000 ○ 89 참조

7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층, 3층 2,042,000,000 ○ 33 참조

75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2~3층 4,079,581,000 ○

76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도서관 3층 78,319,000 ○

77 한경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500,000,000 ○

78

2020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1, 2층 710,000,000 ○

79 국립공주대학교 제2도서관(공주) 264,800,000 ○

80
국립공주대학교 공과대학분관 및 

산과대학분관
241,890,000 ○

81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4~5층 266,479,000 ○

82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2층 1,000,000,000 ○

83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1-2층 1,650,000,000 ○

84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상7층 1,600,000,000 ○

85 충남대학교 도서관 지상2층, 지하2층 33,300,000,000 ○

86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신관4층, 5층 500,000,000 ○ 63 참조

8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지하1층, 지상6층 25,000,000,000 ○ ○

88

2021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1층 134,000,000 ○ 58 참조

89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지상4층 9,300,000,000 ○ 73 참조

90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300,000,000 ○

91 전남대학교 도서관 5층 23,100,000,000 ○

92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3층~5층 2,750,000,000 ○

93 호남대학교 도서관 1층 300,000,000 ○

94
2022

(예정)
강원대학교 도서관(춘천캠퍼스) 지하1층, 지상5층 23,000,000,000 ○ 57 참조

합계 1,104,005,135,000

* 1번-30번(28번 제외)은 장윤금의 연구(2014)를 기초로 추가․보완하였음. 

* ‘층수’ 표기의 경우 1번-30번까지는 해당도서관 건물의 규모를 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31번부터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표기함.

* 도서관 명칭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 비고란의 사항은 동일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 사례의 상호참조 표시임.


